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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락 지하차도 교통소음
 ‘확’ 줄어든다

- 내년 말까지 저소음 포장 공사, 소음 감쇄기 설치 등 소음저감 대책 시행

□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일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집단민원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하는 

등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14년 12월 민락2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준공하면서 민락 지하차도를 설치했다. 지하차도는 2016년 

6월 의정부시로 관리권이 이관됐으며 2017년 6월 준공된 구리~

포천 고속도로 민락 나들목과 연결됐다.

   지난해 기준 고속도로 입구 교통량은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2022년 7~12월 한 달 평균 교통량은 약 60,000대

에 이른다. 

   또 출구 교통량은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가장 많고 이 시간 평균 

교통량은 약 64,000대에 달한다. 

   이렇듯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민락 지하차도, 민락 나들목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민락우미린더스카이아파트 주민들은 교통소음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등 피해를 입어 왔다.



   * 주간소음 67dB, 야간소음 60dB로 기준치인 주간소음 65dB, 야간소음 

55dB보다 2dB~5dB 높음

 　이에 아파트 주민 782명은 관계기관 등에 교통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민원인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민락 지

하차도 소음저감 대책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내년 말까지 민락 지

하차도 전 구간에 저소음 포장과 노면보수 공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민락로 298번길 상에 설치된 방음벽 상단에 소음 감쇄기를 설치

(L=440m)하고 전방 과속단속카메라를 검토 후 후방 과속단속카

메라로 교체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감쇄기 설치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민락 지하차도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는 것과 전방 과속단속카메라를 후방 과속단속카메라로 교체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교통

소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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